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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

<2020지역언론�톺아보기_8월2주(2)>

KNN 사송신도시 멸종위기종 보호없이 공사 강행 고발하고
 허술한 항만검역,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 꼬집어

KBS부산 동래구청 신청사 발굴유적 공개 안한다 지적 

 KNN은 12일 <멸종위기종 발견에도 공사 강행, 왜?>에서 양산 사송신도시 조성 공
사가 희귀생물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재개됐다고 고발했습니다. 지난 5
월 KNN은 사송신도시 예정지에서 담비 등 멸종위기 동·식물 6종을 찾아낸 바 있습
니다. 이 사실이 보도되자 LH는 환경단체와 면밀한 환경조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공
사를 중단했는데요, 이후 환경 보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한 겁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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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H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재개한 이유는 용역보고서 때문입니다. 보고서가 <양
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·식물상 정밀조사 보고서>에 이번에 발견된 멸종위
기종이 대부분 ‘이동성이 매우 큰 분류군’이라서 공사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
결론 내린 겁니다. KNN은 한국환경연구소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식이라면 (이동성
이 큰) 조류에 대해서는 보호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
판했습니다. 보고서 용역업체가 협의 없이 보고서 종합결론을 내렸다고도 꼬집었습
니다. 용역보고서 작성을 은밀하게 진행한 것에 의도는 없었는지, 왜곡의 정도는 어
느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

_해당 기사 <멸종위기종 발견에도 공사 강행, 왜?>_최한솔
http://www.knn.co.kr/21245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

허술한 항만검역,
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 꼬집은 KNN <<뉴스아이>>

 부산에서는 항만을 통한 지역감염이 일어나 2차 코로나 파동이 일지 않을까 걱정
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KNN은 항만검역이 허술한 이유를 짚었습니다. 선박 수리업
체가 외주 직원을 쓰다 보니 출입자 명단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부산시가 전
자명부를 도입하자고 했지만, 항만을 관할하는 해수청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
없다며 오히려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. 현 제도의 한계 때문에 연이어 항만검역에
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. KNN보도는 코로나 재난 시
기에 해수부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
설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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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해당 기사 <승선 명단 파악 안돼 격리 시기 놓쳐>_김민욱
http://www.knn.co.kr/21245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동래구청 신청사 발굴유적 공개 안한다 지적한 KBS부산

 KBS부산은 동래구청이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건 
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작년 9월 동래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유물이 나오면
서 발굴과 시굴이 이루어졌는데 동래구청이 발굴 문화재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
는 겁니다. 동래구청은 발굴 진척 정도를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문화재 학술 자문
회의와 전문가 검토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지만, KBS부산이 문화재청에 
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재한 결과 그동안 유물조사 발굴을 진행한 현장 사진과 기록
이 있고 하층 유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
다. KBS부산은 동래구청이 거짓말을 했다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역사 
유적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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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해당 기사 <동래구청, 청사 건립 위해 발굴 유적지 공개 거부?>_이도은
http://mn.kbs.co.kr/news/view.do?ncd=4514934


